
12.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배우는 기업혁신과 성장

- 1 -

12차시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배우는 기업혁신과 성장 

학습 내용

1. 박물관이 살아있다

2.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3. 변화와 혁신으로 한계를 극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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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물관이 살아있다

Ÿ 미국 자연사 박물관은 뉴욕의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박물관이다. 이루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소장품들로도 

유명하지만, 정작 자연사 박물관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소장품들을 

관람객이 가장 가까이에서 편하게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는 점이다.

Ÿ 관람객들이 편하게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박물관이 세워질 

때부터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설립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 

확장되면서, 다른 미술관 또는 박물관과 달리 조금은 다른 운영방식이 

하나의 관람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 변화하여 왔다.

2.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Ÿ 한때,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시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들 중에는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 받거나, 

‘OOO를 벤치마킹 하라’는 류의 책들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배우기 열풍의 주인공이 되었던 기업들이 즐비하다.

Ÿ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과거 자신들의 성공 경험에 도취되어 환경의 

변화에 점차 둔감해 지고, 조직 내외부의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변화와 혁신으로 한계를 극복하라

Ÿ 늘 세상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편하게 

접근하여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해왔던 자연사 

박물관과 달리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변화하지 모하고 도태된 기업들이 

많다.

Ÿ 초일류기업의 부진과 몰락을 ‘레드퀸 이펙트’, ‘공진화’, ‘경쟁력의 함정’ 

등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는 하는데, 한때의 강자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도태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